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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람들과의 만남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25일 오후. 충

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마을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찾아들었다.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의‘농촌일손돕

기’프로그램에참가한고등학생과대학생25명.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마을회관에 짐을 풀고 작업

복차림으로나섰다.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 있는 거전마을의 이길용

(54) 이장, 서용순(41) 부녀회장, 김혜정(36) 부녀회

총무, 그리고 김운환(51) 사무국장이 환하게 웃으며

학생들을맞았다.

“많이배우고많이느끼고가세요, 환영합니다.”

이길용이장이인사말을하자학생들을박수를치

며 환대에 답한다. 김운환 사무국장이 3일간의 일정

을 간략히 소개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임무’를 부여했다. 마을회관 입구에 설치돼 있는

게시판에마을안내도를그리고마을회관좌우에설

치돼 있는 두 개의 정자에 방수페인트를 칠하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농촌체험‘출사표’

임무가떨어지기무섭게학생들이세그룹으로나

뉘어지더니 각 그룹별로 회의를 한다. 학생들을 인

솔하고 온 불교청소년연합회 지수연 기획팀장은 그

런 학생들을 묵묵히 지켜볼 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다. 연합회는‘그룹’이라는 외래어 대신 협동의

의미인‘모둠’이라는우리말을쓰고있었다. 

3개 모둠이 각각 반장을 뽑고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가를 지 팀장에게 알리고 각 모둠 반장들은 모

두가보는앞에서‘출사표’를던졌다.

“한 번 할 거 두 번 할 겁니다. 최강 1모둠이 됩시

다.”(1모둠최미순ㆍ서울해성여상2년)

“단결해서 다른 모둠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모둠양설ㆍ동대부고2년)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모둠

김성수ㆍ동대부고2년)

#마을 안내판 만들기

안내판 그리기를 맡은 3모둠의 서연철(한양공고

1년)ㆍ조용호(동대부고 1년)ㆍ함성훈(서일대 1년)과

연합회 임지혜 총무가 트럭 뒤에 올라타고 마을 탐

사에 나섰다. 거전마을 오른쪽에 위치한‘닭바실마

을’로 트럭이 달리기 시작했다. 덩달아 연철이, 용

호, 성훈이의손놀림이바빠지기시작했다. 

길을그리고냇가를그리고마을을그리며안내판

에그릴밑그림을스케치한다. 

“재미있느냐”고 묻자 연철이가“이런 건 처음 해

보는데요, 잘할수있을지모르겠어요”하며웃는다.

거전마을 왼쪽 정골마을에서도 학생들의 스케치

는계속됐다. 

“왜정골마을이에요?”“몇가구나살아요?”

학생들의 질문이 김운환 사무국장에게 쏟아진다.

뜨거운햇볕도아랑곳하지않고스케치를하고있는

학생들을본마을어르신들이학생들을정자아래로

불러모은다.

“거기뜨거워, 이리로와.”

#페인트칠은 처음인데…

“내가제일잘하지. 이것봐잘칠해졌잖아.”

2모둠의 단비(서울 해성여상 2년)가 정자 한 복판

에서자랑을늘어놓는다. 

“페인트칠을 해보았느냐”는 질문에 2모둠 반장인

양설은“솔직히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페

인트를 옷에 안 묻히려고 했는데, 벌써 묻어버렸으

니…”하며난감한표정을짓는다.

3모둠 학생들이 마을 스케치를 하고 있을 동안 1

모둠과 2모둠 학생들은 정자에 페인트칠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쉬울 리가 없다. 1모

둠 반장 미순이는“페인트가 동이 나 더 칠할 수가

없다”며 정자에서 내려왔다. 

페인트가 모자라기도 했지만, 자신이 칠한 곳이

다른 사람이 칠한 곳과 색깔이 달라 덧칠을 하다 보

니 그럴 수밖에 없다.

#꼭 해보고 싶어요!

“원추리 캐는데 자원할 사람!”김 사무국장의 말

이 떨어지자 민규(동국대 1년)와 예나(삼육대 1년)가

자청하고 나섰다. 그러자 남학생들이 모두 해보고

싶다고 나섰고, 자그마한 체구의 1모둠 반장 미순이

도가세했다.

“해보고싶어요. 뭐든해봐야알수있잖아요.”

민규가 면장갑을 끼며‘전의’를 불태운다. 밭일을

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서

더해보고싶어하는눈치다.

인근 밭에 올라 원추리를 캐고 마을 아래로 나르

는작업이시작됐다.

“원추리는 백합과 풀로 이뇨작용에 좋고 변비에

도 좋아요.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이걸 먹고 시원하

게배설하고활동을시작해요. 이게자연의섭리죠.”

김사무국장의 설명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예나가“저 변비 있는데, 이거 싸 갈 수 있어요?”하

며너스레를떨자한마당웃음꽃이피었다.

#우리는 지금 농촌에 있다

농촌, 생태, 품앗이이모두를하루이틀만에배우

고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원추리가 어떤

풀인지, 농촌은 어떻게 생겼는지, 시골 할아버지 할

머니는 여름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농부들의

얼굴 색깔은 어떤지, 정자에 앉아보니 느낌이 어땠

는지알게됐으니까.

“재미있는 경험도 할 테고, 힘든 경험도 하면서 스

스로 보람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농촌체

험제목도‘달콤살벌한품앗이’로했어요.”

지수연 청소년 연합회 기획팀장의 말대로 보람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26일과 27일에는 시장

을 봐와서 직접 끼니를 해결하는‘농촌시장체험’과

참깨 수확, 마을계곡 주변환경 미화, 부여탐방 등으

로2박3일간의농촌체험을마무리했다.

부여/글=한명우기자∙사진=고영배기자

밭에서 캐낸 원추리를 포대에 담아 마을로 나르고 있는 학생들. 한여름 더위로 많은 땀을 흘렸지만 흘린 땀만큼 보람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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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구구 FM   94.5MHz
안안동동 FM   97.7MHz   
포포항항 FM 105.5MHz

고교∙대학생회원25명

부여거전마을서팜스테이

밭일∙페인트칠등울력하며

“농촌이해∙일의가치배웠죠”

수철이(충암고 1년)와 창규(한양대 3년)가 곡

괭이를 잡고 나섰다. 도시에서 자란 학생

들답지 않게 능숙하게 원추리를 캔다. 뒤에서는 몇

몇 아이들이 캐낸 원추리를 포대에 담는다. 쨍쨍 내

리쬐는 햇볕 사이로 땀방울이 반짝거린다. 농촌으

로간학생들. 그들은왜여기에온것일까.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의 농촌체험은 지난

해 조치원에서 처음 진행됐으며, 올해가 두 번

째다. 불교청소년연합회의 농촌체험은 심성

계발과생태체험에초점을두고있다. 

공동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찾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한편, 농촌체험

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을 이해하고 자

연의소중함을배울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또 다른

보람을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는농촌체험은내년에도이어질예정.

농촌체험 올해로 두번째

보람 찾고 자연 소중함 배우고

여름엔 역시‘물장난’이 최고!마을지도 그리기 쉽지 않네!방수액, 이렇게 칠하는거 맞죠?원추리 캐고 다듬기

새세상느끼게한

달콤∙살벌품앗이!

새세상느끼게한

달콤∙살벌품앗이!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05511))885511--55553355 입입금금계계좌좌 :: 농농협협 994499--0022--331155445511((정정정정애애))

청청운운 스스님님 진진품품 달달마마도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 10호-그림:45×75cm
액자:58×94cm

■ 달마 8호-그림:35×68cm
액자:47×88cm

■ 달마 6호-그림:35×45cm
액자:47×64cm

■ 달마 3호-그림:30×40cm

■ 달마 4호-그림:40×50cm

◀달마카드
■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 규격 : 50mm × 75mm

■
앞
면

■
뒷
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